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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G랜더스, ‘가고시마 유망주 집중 육성 캠프’ 실시 
- 마무리훈련 아닌 미래 전력 육성 중심의 차별화된 캠프 운영, 유망주 27명 대상 집중 훈련 진행
- NPB 통산 403홈런의 거포 야마사키 타케시 인스트럭터 초빙, 장타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SSG랜더스(대표이사 김재섭, 이하 SSG)는 오는 10월 25일(토)부터 11월 23일(일)까지 일본 가고시마현 사쓰마센다이시에 위치한 종합운동공원에서 ‘가고시마 유망주 집중 육성 캠프’를 실시한다.
이번 캠프는 기존의 ‘마무리 훈련’을 넘어, 미래 주축 선수들의 성장과 팀 전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육성 캠프로 기획됐다. SSG는 선수들의 성장 및 상황에 맞춰 체계적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캠프에서는 타격·투수·수비 등 전 포지션에 걸친 기술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선수 개개인의 기본기 완성도와 경쟁력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6시즌을 대비한 1군 뎁스 강화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청라돔 시대를 이끌 미래 전력의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번 캠프에는 투수 9명, 야수 18명 등 선수 총 27명이 참가하여 지난해(24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진행된다. 특히 이숭용 1군 감독과 박정권 퓨처스팀 감독이 함께 참여해, 1·2군 간 일관된 육성 철학과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더욱 강화시킬 예정이다.
SSG는 이번 캠프의 핵심 과제를 ‘장타자 육성’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NPB 통산 403홈런을 기록한 일본의 전설적 거포 야마사키 타케시를 인스트럭터로 초빙해, 고명준·류효승·박지환·이율예·현원회 등 장타 잠재력을 지닌 젊은 타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타격 훈련을 운영한다.
야마사키 인스트럭터는 일본프로야구에서 27년간 활약하며 홈런왕 2회(1996·2007), 타점왕 1회(2007)을 수상한 강타자로, 명장 호시노 센이치와 노무라 가쓰야 감독 밑에서 타격 철학과 이론을 체득했다. 은퇴 후에도 해설가·평론가로 활동하며 실전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타격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SSG는 이번 가고시마 캠프를 기점으로, 비시즌 전 기간에 걸친 육성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2026 신인 선수단은 SSG퓨처스필드(강화) 훈련조에 합류해 기초 체력·몸 만들기 중심의 기초 강화 과정을 밟고, 기존 선수들은 인천SSG랜더스필드와 SSG퓨처스필드에서 개인별 맞춤 훈련 및 과제 중심형 마무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SSG는 ‘선수 성장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과 함께, 구단 전체의 육성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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